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Vol. 24 No. 3, 145-155, September 2015

ISSN (Print) 1225-8482 | ISSN (Online) 2288-4653 

http://dx.doi.org/10.12934/jkpmhn.2015.24.3.145

주요어: 스마트폰 중독, 중학생, 성별, 스트레스, 스마트폰 이용동기

Corresponding author: Shin, Sung Hee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26 Kyungheedae-ro, Dondaemun-gu, Seoul 02447, Korea. 
Tel: +82-2-961-0917, Fax: +82-2-961-9398, E-mail: sunghshin@khu.ac.kr

- 이 논문은 제1저자 김희민의 석사학위논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임. 
- This manuscript is based on a part of the first author's master thesis from Kyung Hee University.

Received: Dec 4, 2014  |  Revised: Jul 30, 2015  |  Accepted: Sep 22, 2015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
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남녀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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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Gender Factors Affecting Middle School Students’ 
Smartphone Ad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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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cross-sectional study was done to compare factors influencing smartphone addiction in middle 
school boys and girls. Methods: Participants were 390 middle school students (boys 198, girls 192) who were 
living in Seoul.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0.0 program. Results: Factors influencing smartphone addiction 
for boys were stress, the motivation to use smartphone as a tool of ostentation and fashion, depression, self-con-
trol, and teacher control over the use of smartphone. Factors influencing smartphone addiction for girls were 
stress, the motivation to use smartphone as a tool of ostentation and fashion. Conclusion: Th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gender characteristics in order to develop effective management programs for 
smartphone addic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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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들 사이에서 스마트폰은 단순 통신수단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또래 관계를 강화하며, 쉽고 

빠르게 정보를 검색하고 게임을 하는 등 편리함과 즐거움을 

동시에 주는 수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면 이면에 스

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일상생활에 장애를 느끼고 현실세

계보다 가상에서 더 큰 즐거움을 느끼며, 사용하지 못하면 불

안 ‧ 초조하고 더 많은 사용을 해야만 만족을 얻게 되는 스마트

폰 중독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1].

2012년 강북구와 성북구 지역에 거주하는 초, 중, 고, 대학

생 1,6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 및 중독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학생(8.3%)이 남학생(2.8%)보다 스마트폰 중독률이 

높았고, 학령별로는 중학생(8.5%)이 초등학생(5.0%), 대학생

(5.0%), 고등학생(4.7%)보다 스마트폰 중독률이 높았으며, 중

독군(5.9%)은 평일에는 평균 7.8시간, 주말에는 평균 9.8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이와 같은 결과

는 청소년 초기에 있는 중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률이 가장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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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시사한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성장변화

와 발달을 보이고 정체성을 획득해가면서 성인기로의 성공적 

이행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이다[3]. 이때 청소년들의 스마트

폰 중독은 정체성 확립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며, 과다한 사

용으로 인해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건강을 해칠 수 있

고, 금단현상과 강박 증세, 우울, 불안, 수면장애 등과 같은 정

신 병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과다한 요금으로 경제

적 문제를 유발하여 부모와의 갈등이 잦고, 학업에 집중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학교 교사와의 충돌, 일탈행동으로 친구관계 

형성에 문제를 보이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여러 방향으로 나

타나고 있다[4,5].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은 개인과 가족 및 학교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신체적 변

화와 더불어 과도한 학업성취 압력, 부모나 교사의 높은 기대

와 요구, 또래와의 치열한 경쟁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장기적인 목표를 위하여 즉

각적인 충동을 억제하는 자기통제력 수준이 낮을수록 청소년

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7,8]. 이러

한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더불어 스마트폰 사용 빈도와 지속

시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시적 정보 활용, 이용 편리

성, 유행 및 과시와 같은 스마트폰 이용 동기도 청소년의 스마

트폰 중독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7]. 

또한 초기 청소년기인 중학생은 아동기에 비해 점차 학교

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져 교사나 또래의 영향이 커지는 시

기이므로 개인요인 뿐 아니라 가족, 학교 요인을 모두 포함하

는 접근이 이루어 져야 한다[8].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모와 자

녀간의 의사소통이 폐쇄적이고 일방적일수록, 청소년의 학

교생활적응이 낮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6,8]. 또한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사

용제한을 위해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수거하거나 수업시간에 

사용 적발 시 제제의 방법과 같은 교사의 감독과 통제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5]. 이러한 결과는 자기조절력과 

통제력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청소년 스스로가 스마트폰 사

용에 있어 외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은 남녀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남학생과 여학생은 신체구조와 성장 속도에 있어서

도 차이를 보이며[3], 새로운 매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남

성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능동적인 수용자로 고려되는 반

면에, 여성은 소극적인 존재로 평가되어 왔다[6]. 이로 인해 기

존의 청소년 인터넷 중독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

으나[9], 스마트폰 중독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

다[5,8]. 이는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이 

남학생보다 관계유지 욕구가 강한 여학생에게 더 매력적으로 

작용하며, 컴퓨터에 비해 사용이 비교적 수월하므로 기계사용

에 익숙하지 않은 여학생도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간

주된다[3].

최근 스마트폰 사용에서 성차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로 스마트폰 중독 정도의 차이

와 사용실태를 알아보거나[8], 성별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

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는 연구 정도로[4], 성별에 따라 스

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비교한 연구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차별화된 구

체적인 중재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성별에 따

라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합적으로 파악하

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녀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를 확

인하고, 개인요인, 가족요인, 학교요인이 남녀 중학생의 스마

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확인함으로써, 개인뿐만 아

니라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중독 예

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간호중재 방안 모색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된 개인요인(스트레

스, 우울, 자기통제력, 스마트폰 이용 동기), 가족요인(부모-자

녀 의사소통,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부모의 통제), 학교요인(학

교생활적응,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교사의 통제)을 중심으로 

남녀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

고 그 정도를 비교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남녀 중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스마트폰 사용특성을 비교

한다.

 남녀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개인요인, 가족요인, 학교

요인 정도를 비교한다.

 남녀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개인요인, 가족요인, 학

교요인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남녀 중학생의 개인요인, 가족요인, 학교요인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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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남녀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비교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5개 중학교 1~3학년 학

생들 중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는 총 390명(남학생 198명, 여

학생 1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중간 효과크기(.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예측요인 10개로 회귀분석에 필요한 최소한의 표

본 수로 산출 된 172명을 남학생, 여학생 모두 충족하였다.

3. 연구도구

1) 스마트폰 중독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에서 개발한 청소

년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1]. 

이 척도는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일상생활 장애 5문항, 현실세계보다 가상세계에서 더 

큰 즐거움을 느껴 이를 지향하는 가상세계지향성 2문항, 스마

트폰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초조함과 불안을 느끼는 금단 4문

항, 더 많은 사용을 해야 만족을 느끼는 내성 4문항 총 15개 문

항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15~60

점이며 ① 위험 사용자군: 총점 45점 이상, 일상생활장애 16

점 이상, 금단 13점 이상 또는 내성 14점 이상 일 경우이며. ②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은 총점 42점 이상 44점 이하, 일상생활

장애 14점 이상, 금단 12점 이상 또는 내성 13점 이상 일 경우

이며, ③ 일반 사용자군은 위의 집단에 속하지 않는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원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90이었다.

2) 개인요인

(1) 심리적 요인

① 지각된 스트레스

Cohen, Kamarck와 Mermelstein이 청소년용으로 개발한 

지각된 스트레스척도(Perceived Stress Scale, PSS)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10]. 지각된 스트레스란 인격적 요소, 대처과

정, 객관화된 스트레스 사건 등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

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도구는 현재 경험되는 스트레스 수준

에 관하여 직접적이며 일반적인 성향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

어 있다. 총 10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의 범위는 10~50

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

미한다. 원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75,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91이었다.

② 우울

Radloff가 개발한 우울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 Stu-

dies Depression Scale)를 Chon, Choi와 Yang이 번안 ‧ 수
정한 통합적 한국판 CES-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11,12]. 

CES-D는 지난 일주일 동안 우울을 경험한 빈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총 20문항 4점 Likert 척도로 점수의 범위는 0~60점

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청소

년을 대상으로 원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85였으며, 

Chon, Choi와 Yang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91이었

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93이었다.

③ 자기통제력

Gottfredson과 Hirschi가 개발한 자기통제력 척도와 Kim

의 자기통제 평정척도를 Nam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재구성

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13-15]. 총 20문항으로 장기

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정도(10문항)와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

하는 정도(10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

도로 점수 범위는 20~100점이며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경

향을 나타내는 10개의 문항은 역채점 하였다. 자기통제력은 장

기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행동을 억제하

는 능력이므로 장기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정도가 높고, 즉각적

인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낮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은 것으

로 해석된다. 원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80이었으며, 

Nam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78이었다[15].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80이었다.

(2) 스마트폰 이용 동기

Yang과 Lee의 스마트폰 이용 동기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16]. 총 12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이동 중이거

나 외부에서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정보를 

획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상시적 정보 활용, 스마트폰을 조작

하여 이용하는 데 편리함을 느끼는 이용편리성, 새로운 유형

과 형태의 스마트폰을 남들에게 과시하고자 하는 과시 및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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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의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상시적 정

보 활용 3~15점, 이용 편리성 4~20점, 과시 및 유행 5~25점으

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해당 이용 동기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

다. Yang과 Lee의 연구에서 각 요인들의 신뢰도 Cronbach's 

⍺는 .73~.87이었으며[16],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70~.90이었다.

3) 가족요인

(1) 부모-자녀 의사소통

Barnes와 Olson이 개발한 부모-자녀 의사소통척도 PACI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중 청소년 

자녀용 질문지를 Cha가 수정하여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

정하였다[17,18]. 총 10문항의 4점 Likert 척도로 2개의 하위척

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방적 의사소통척도는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에서 억압을 느끼지 않고 자유로운 감정 하에서 자신

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측정하며, 역기능적 

의사소통 척도는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경

우로 상호작용이 부정적이고 주제선택에 조심을 하여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부정적인 측면을 측

정한다. 역기능적 의사소통(4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계산하

였으며, 점수의 범위는 10~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정도가 개방적이고 기능적임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ha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79였고

[18],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86이었다.

(2)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부모의 통제

Cho가 사용한 인터넷 사용에 대한 부모의 통제에 관한 질

문지를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연구자가 스마트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후, 간호학 교수 1인, 박사과정 1인과 10년 

이상 교직에 근무 중인 중학교 교사 2인에게 내용타당도 검증

을 거쳐 사용하였다[19]. 총 5문항으로 원래의 응답 방식은 

‘예’ 또는 ‘아니오’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일

관성을 위해 5점 Likert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5~2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부모의 통제가 높음을 의미한다. 원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57이었고[19],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72였다.

4) 학교요인

(1) 학교생활적응

학교 관련 태도와 학교생활 적응의 영역을 Kim이 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20]. 총 24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교사-학생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규칙준수

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의 범위는 24~120점이

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의 신뢰도는 Kim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92였으며

[20],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86이었다.

(2)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교사의 통제

Cho가 사용한 인터넷 사용에 대한 교사의 통제에 관한 질

문지를 Hwang이 스마트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수정 ‧ 보완

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8,19]. 총 4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의 범위는 4~2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교사의 통제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

도는 Hwang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74였으며[8],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86이었다

.

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K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KHSIRB-14-

046RA)을 받은 후, 2014년 8월 21일부터 2014년 9월 14일까

지 서울시에 소재한 5개 중학교에서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수집되었다. 지역적인 편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울을 동

(강동) ‧ 서(강서) ‧ 남(강남) ‧ 북(강북) ‧ 중앙(종로)의 5개 구역

으로 분류한 후 각 구역의 1개 중학교를 편의표집 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먼저 해당 중학교에 전화를 걸어 교감선생

님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약속된 날짜에 연구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각 학

년 담임교사에게 본 연구에 대한 목적과 참여방법을 설명하였

다. 보호자의 동의서가 포함된 가정통신문과 자가보고식 질문

지 총 415부를 봉투에 넣어 가정에서 완성하여 담임선생님에

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과 연구도중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며 자료의 익명성과 비

밀보장을 설명하였다. 가정통신문을 통해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으며, 가정에서 완성한 설문지를 부모의 동의

서와 함께 수거하였다. 총 41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

였으며, 그 중 응답이 성실하지 않거나 부모의 동의서가 제출

되지 않은 경우와 부적절한 설문 25부를 제외한 총 390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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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분석하였다.

 남녀 중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스마트폰 사용 특성의 비교

는 실수와 백분율을 이용하였으며, 두 집단의 동질성 검

정은 x2 test로 분석하였다. 

 남녀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개인요인, 가족요인, 학교

요인 정도 비교는 평균과 표준편차 및 t-test로 분석하였다.

 남녀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개인요인, 가족요인, 학교

요인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남녀 중학생의 개인요인, 가족요인, 학교요인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으며, 회귀모

형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잔차분석과 다중공선성

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1. 남녀 중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스마트폰 사용특성 비교

남녀 중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스마트폰 사용특성은 Table 

1과 같다. 학년, 가족 형태, 가정형편과 성적분포는 남녀 중학

생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남학생의 일일 평균 스마트폰 사

용시간은 1~2시간 미만 38.4%, 2~3시간 미만 30.3%, 3~4시

간 미만 12.1%, 1시간 미만 11.6%, 4시간 이상 7.6 %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2~3시간 미만 27.6%, 4시간 이상 23.0 

%, 1~2시간 미만 20.8%, 3~4시간 미만 18.2%, 1시간 미만 

10.4% 순으로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일일 평균 4시

간 이상 사용하는 학생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x2=29.26, p<.001). 주로 사용하

는 스마트폰 기능은 남학생의 경우 카카오톡이나 SNS 등 메신

저를 사용하는 학생이 35.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게임 

22.2%, 음악감상 17.2%, 인터넷 검색 15.7%, 문자 등 기타 

6.5%, 전화통화 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는 카카오톡이나 SNS 등 메신저를 이용하는 학생이 57.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터넷 검색 16.7%, 음악감상 14.6%, 

문자 등 기타 5.7%, 전화통화와 게임 2.6% 순으로 나타나, 메

신저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나 게임

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

녀 중학생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x2=40.51, p<.001). 음

란물 접속횟수는 남학생의 경우 47.0%가 음란물에 접속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나, 42.9%는 일주일에 1~3회 정도, 10.1 

%는 일주일에 3회 이상 스마트폰을 통해 음란물에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74.0%가 음란물에 접속하지 않는

다고 응답하였으나, 25.5%가 1주일에 1~3회 정도 음란물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음란물에 더 

자주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x2=37.09, p<.001). 스마

트폰 중독군의 분포는 고위험군은 여학생(13.0%)이 남학생

(8.0%)에 비해 많았고, 잠재적 위험군은 남학생(26.3%)이 여

학생(18.8%)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남녀 중학생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남녀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개인요인, 가족요인, 학교

요인 정도 비교

남녀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개인요인, 가족요인, 학교요

인 정도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여학생과 남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개인

요인의 경우, 스트레스 정도는 남학생(29.8±5.82)이 여학생

(25.9±6.95)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t=5.82, p<.001), 우

울과 자기통제에서는 남녀 중학생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스마트폰 이용 동기의 경우, 상시적 정보 활용과 이용편리성

은 여학생(10.0±2.44, 16.2±2.91)이 남학생(9.1±2.46, 14.7 

±3.35)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t=-3.87, p<.001; t=-4.66, 

p<.001), 과시 및 유행의 이용 동기는 남녀 중학생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가족요인의 경우,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통제

는 남학생(13.5±3.71)이 여학생(12.7±4.23)에 비해 높게 나

타났으나(t=1.96, p=.049), 부모-자녀 의사소통에서는 남녀 

중학생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학교요인의 경우, 학교생활

적응과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교사의 통제 모두 남녀 중학생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남녀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개인요인, 가족요인, 학교

요인 간의 상관관계 

남녀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개인요인, 가족요인, 학교

요인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남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은 개인요인의 심리적 요인인 스트

레스(r=.58, p<.001), 우울(r=.44, p<.001)과는 정적 상관

관계가, 자기통제력(r=-.40, p<.001)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스마트폰 이용 동기인 이용편리성(r=.14, p=.045), 

과시 및 유행(r=.29, p<.001)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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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martphone Use Characteristics of Boys and Girls in Middle School (N=390)

 Characteristics  Categories
Boys (n=198) Girls (n=192)

x2 p
n (%) n (%)

School year 1st
2nd
3rd

66 (33.4)
65 (32.8)
67 (33.8)

 60 (31.2)
 61 (31.8)
 71 (37.0)

 0.44 .804

Type of family* Two parent families
Single parent families
Others

179 (90.4)
16 (8.1)
 3 (1.5)

164 (85.4)
 25 (13.0)
 3 (1.6)

 2.54 .281

Family
economic status

High
Middle
Low

 46 (23.3)
147 (74.2)
 5 (2.5)

 32 (16.7)
153 (79.7)
 7 (3.6)

 2.88 .238

School grade
High
Middle
Low

 43 (21.7)
118 (59.6)
 37 (18.7)

 26 (13.5)
121 (63.0)
 45 (23.5)

 4.92 .086

Hours of smartphone use
(hours/day)

＜1
≤1~＜2
≤2~＜3
≤3~＜4
≥4

 23 (11.6)
 76 (38.4)
 60 (30.3)
 24 (12.1)
15 (7.6)

 20 (10.4)
 40 (20.8)
 53 (27.6)
 35 (18.2)
 44 (23.0)

29.26 ＜.001

Main use Talking
Instant massenger
Internet searching
Game
Listening to music
Others

 5 (2.5)
 71 (35.9)
 31 (15.7)
 44 (22.2)
 34 (17.2)
13 (6.5)

 5 (2.6)
111 (57.8)
 32 (16.7)
 5 (2.6)

 28 (14.6)
11 (5.7)

40.51 ＜.001

Frequency of access to 
pornography*
(times/week) 

0
≤1~＜3
≥3

 93 (47.0)
 85 (42.9)
 20 (10.1)

142 (74.0)
 49 (25.5)
 1 (0.5)

37.09 ＜.001

Smartphone addiction 
group

High risk group
Potential risk group
General group

16 (8.0)
 52 (26.3)
130 (65.7)

 25 (13.0)
 36 (18.8)
131 (68.2)

 4.80 .091

*Fisher's exact test.

Table 2. Comparison of the Level of Smartphone Addiction and Independents Variables of Boys and Girls in Middle School. 
(N=390)

Variables
Boys (n=198) Girls (n=192)

 t p
M±SD M±SD

Smartphone addiction 32.2±7.44 32.4±8.29 -0.35 .720

Personal 
factors

Psychological 
factors

Stress
Depression
Self-control

29.8±5.82
15.6±9.76
68.3±8.42

25.9±6.95
 17.3±11.40
68.9±8.75

5.82
-1.55
-0.80

＜.001
.122
.420

Motivation to use 
smartphone

Constant use of information
Convenience of use
Ostentation and fashion

 9.1±2.46
14.7±3.35
10.5±4.52

10.0±2.44
16.2±2.91
10.3±4.49

-3.87
-4.66
0.41

＜.001
＜.001

.682

Family 
factors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Parental control over the use of smartphone

28.1±5.46
13.5±3.71

28.8±5.98
12.7±4.23

-1.22
1.96

.223

.049

School 
factors

School life adjustment
Teacher control over the use of smartphone

 80.7±10.70
12.9±3.42

 82.6±11.38
12.7±3.57

-1.64
0.74

.101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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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and Independent Variables (N=390) 

Variables

Smartphone addiction

Boys (n=198) Girls (n=192)

r (p) r (p)

Stress .58 (＜.001) .63 (＜.001)

Depression .44 (＜.001) .38 (＜.001)

Self-control -.40 (＜.001) -.45 (＜.001)

Constant use of information .08 (.262) .13 (.063)

Convenience of use .14 (.045) .09 (.211)

Ostentation and fashion .29 (＜.001) .35 (＜.001)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33 (＜.001) -.27 (＜.001)

Parental control over the use of smartphone .12 (.082) .20 (.004)

School life adjustment -.27 (＜.001) -.36 (＜.001)

Teacher control over the use of smartphone -.14 (.042) .09 (.197)
 

가족요인인 부모-자녀 의사소통(r=-.33, p<.001)과는 부적 상

관관계가 있었다. 학교요인인 학교생활적응(r=-.27, p<.001)

과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교사의 통제(r=-.14, p=.042)와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상시적 정보 활용과 스마트폰 사용

에 대한 부모의 통제와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여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은 개인요인의 심리적 요인인 스트

레스(r=.63, p<.001), 우울(r=.38, p<.001)과는 정적 상관

관계가 있었고, 자기통제력(r=-.45, p<.001)과는 부적 상관

관계가 있었다. 스마트폰 이용 동기인 과시 및 유행 이용 동기

(r=.35, p<.001)와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가족요인인 

부모-자녀 의사소통(r=-.27, p<.001)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부모의 통제(r=.20, p=.004)와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학교요인인 학교생활 적응(r=-.36, p<.001)

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상시적 정보 활용, 이용편리성과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교사의 통제와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4. 남녀 중학생의 개인요인, 가족요인, 학교요인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남녀 중학생들의 개인요인, 가족요인, 학교요인이 스마트

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기분석을 실

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남학생의 케이스 진단결과 3개

의 개체에서 표준화된 잔차의 절대값이 3보다 큰 이상점이 발

견되어 이들 개체를 제거한 후 분석하였다. Durbin-Watson 

통계량을 통해 오차의 자기상관을 검토한 결과 2.28로 나타

나 자기상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결과 공차한계가 0.48~0.87로 모두 0.1 이상이었으며, 분산

팽창요인이 1.19~2.0의 값을 나타내어 다중공선성은 문제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선형성(Linearity)과 오

차항의 정규성(nomality) 등은 모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고, 특이 값을 검토하기 위한 Cook's Distance 값도 1.0

을 초과하는 개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모형 검토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미하였고(F=21.78, p<.001), 모형의 

설명력은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 R2는 51.7%로 나타났다. 

남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에는 개인요인 중 스트레스(β= 

.40, p<.001)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

음으로 스마트폰 이용 동기인 과시 및 유행(β=.23, p<.001), 

우울(β=.18, p=.011), 자기통제력(β=-.15, p=.019), 그리고 

학교요인 중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교사의 통제(β=-.12, p= 

.019) 요인 순으로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케이스 진단결과 1개의 개체에서 표준화된 잔차

의 절대값이 3보다 큰 이상점이 발견되어 이들 개체를 제거한 

후 분석하였다. Durbin-Watson 통계량을 통해 오차의 자기

상관을 검토한 결과 1.97로 나타나 자기상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공차한계(TOL)와 분산팽창인자(VIF)를 

통해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결과 공차한계는 

0.50~0.87로 모두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요인 역시 1.18 

~1.98로 낮게 나타나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은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선형성(Linearity)과 오차항

의 정규성(nomality) 등은 모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고, 특이 값을 검토하기 위한 Cook's Distance값도 1.0을 초



152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김희민 · 신성희

Table 4. Factors Influencing Smartphone Addiction in Middle School Boys and Girls (N=386)

Gender Variables B SE β t p

Boys 
(n=195)

Personal 
factors

Psychological factors Stress
Depression
Self-control

0.50
0.13

-0.13

.08

.05

.05

.40

.18
-.15

5.94
2.56

-2.36

＜.001
 .011
 .019

Motivation to use 
smartphone

Ostentation and 
fashion

0.38 .08 .23 4.34 ＜.001

School 
factors

Teacher control over the use of 
smartphone 

-0.26 .11 -.12 -2.37 .019

R2=.517, F=21.78, p＜.001

Girls
(n=191)

Personal 
factors

Psychological factors Stress 0.62 .07 .51 8.08 ＜.001

Motivation to use 
smartphone

Ostentation and 
fashion

0.31 .10 .17 3.06 .003

R2=.495, F=19.78, p＜.001

 

과하는 개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모형 검토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미하였고(F=19.78, p<.001), 모형의 설명

력은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 R2은 49.5%로 나타났다. 여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에는 개인요인 중 스트레스(β= .51, 

p<.001)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

로 스마트폰 이용 동기인 과시 및 유행 이용 동기(β=.17, 

p=.003)가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남녀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 하고자 실시되었다. 특히 통합적인 접근을 위해 

선행연구를 근거로 개인요인(스트레스, 우울, 자기통제력, 스

마트폰 이용 동기), 가족요인(부모-자녀 의사소통,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부모의 통제), 학교요인(학교생활적응,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교사의 통제)이 남녀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

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남녀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는 60점 만점에 남학생

은 32.2점, 여학생은 32.5점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 간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와 일관된

다[4].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전문적인 치료와 도움을 필요로 하

는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에 있어서 남학생이 8.0%인 것에 

비해 여학생이 13.0%로 높게 나타나 여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성별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 정도에 대한 더욱 세밀한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중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스마트폰 사용특성에 있어서 성별

의 차이를 살펴보면, 일일 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 주로 사용

하는 스마트폰 기능, 음란물 접속 횟수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

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일일 평균 사용시간은 남학생이 

1~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순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2~3

시간 미만, 4시간 이상 순으로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오

랜 시간 사용하며 스마트폰을 한시도 놓지 않고 늘 곁에 두고 

메일이나 대화창을 수시로 확인하는 강박적 사용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기능에서

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SNS와 메신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폭넓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선행연구와 일관된다[6]. 또한 메

신저의 사용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보다 많은 사용을 하

고 있는 반면, 게임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월등히 많은 사

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의 경우 스마트

폰을 통해 게임을 사용하는 빈도가 여학생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이며, 사용 기능에 있어 성

별의 차이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5]. 음란물 접속횟수 또한 남

학생과 여학생 간에 차이가 있었는데, 1주일에 접속한 적이 없

다는 응답이 여학생은 74.0%로 나타난 반면 남학생은 47.0%

에 불과하였다. 이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에 대한 

Lee의 연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접촉을 하고 있다

는 연구결과와 일관된 결과이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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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요인, 가족요인, 학교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학생은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이용 

동기인 과시 및 유행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남학생

은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스

마트폰 이용 동기인 과시 및 유행, 자기통제력, 우울, 교사의 

스마트폰 사용통제 등의 요인 순으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요인과 학교요인을 포함한 보다 다양한 요인이 작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 스마트폰 중독을 가

장 유의하게 설명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남녀 중학생들이 

지각하고 있는 스트레스는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스

마트폰 중독의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큰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높은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유

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결과와 일관된다[6,7]. 우

리나라 청소년들은 입시위주 교육제도로 인한 과도한 학업성

취 압력, 부모나 교사의 높은 기대와 요구, 또래와의 치열한 경

쟁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들로 인해 스트레스 상황에 많이 노

출되어 있으나,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

는 여건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녀를 불문하

고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라는 매체에 매력

을 느끼게 되고, 이것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

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 성별에 따라 주로 사용하

는 기능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데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게임을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 주로 또래들과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한편, 여학생은 메신저를 이용하면

서 의사소통과 관계 형성이라는 스마트폰의 기능적 특성과 또

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소년의 발달 특성이 함께 나

타나[22], 메신저를 통해 스트레스를 풀고자 하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또래와 어울리기 좋아하는 청소년들에게 스마트

폰의 사용이 일시적인 스트레스 해소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

지만, 스마트폰의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 중학생들의 성별

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고 개입하는 데 있어 스트레

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또래

와 함께 운동을 통한 오락 및 사교활동을 강화하거나, 같은 취

미나 특기를 가진 친구들로 구성된 동아리나 특별활동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자신의 개성과 특성을 살리고 건전하

고 적응적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

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스마트폰 이용 동기 중에서도 과시 및 유행이 남

학생과 여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는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신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과시하고자 하며 친구들을 따라 유행에 맞춰가고 싶은 동기가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일관된다[23]. 

즉, 스마트폰 중독에 빠진 남학생과 여학생들은 원하는 정보

를 얻고 확인하며, 스마트폰을 조작하여 이용하는데 편리함을 

느끼는 이용편리성 보다는 최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에 대

해 자랑하고 유행을 쫓아 가기 위해 스마트폰을 더욱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스마트폰 중독을 유발

하는 스마트폰만의 특성이 존재하며 스마트폰 이용 동기를 아

는 것이 왜 다른 기기가 아닌 스마트폰을 선택하는지, 어떻게 

반복적, 습관적으로 사용하게 되는지를 시사해 준다. 사춘기

에 접어든 중학생들은 신체와 함께 정신적으로도 2차 성징을 

겪게 되면서 자신의 외모를 가꾸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자신만의 개성을 표출하고 싶어 하는데[5],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사용하는 것을 수단으로 삼은 것일 뿐 비행이나 반

항의 증거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중학생들의 특성

을 이해하여, 중학생들에게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과 소비에 

대한 교육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중독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울은 남학생들에게 스트레스와 과시 및 유행동기 다음으

로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

생은 우울수준이 높을수록 스마트폰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우울이 스마트폰 

중독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나타난 연구와 일관된 결과이다

[7,8]. 본 연구결과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다소 높은 스트레

스 수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영향이 남학생의 우울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남학생들의 

우울을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더욱 사용하게 되고 이러한 

감정적인 문제가 스마트폰의 의존성을 더 높여 중독적인 문제

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볼 때 남학생들의 우울에 대한 연구

가 더욱 확대되어 우울과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내실 있는 

상담과 다양한 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반면 여학생

의 경우, 스마트폰 중독에 개인요인인 우울과 자기통제보다는 

다른 요인들이 더 크게 작용 한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여학생

들은 남학생들보다 또래집단의 인기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인

터페이스적 기능(디자인, 색상, 크기, 독특한 디스플레이)을 중

요시 하는 여성의 경우 스마트폰 중독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24]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개인의 심리적인 요인보다 

과시 및 유행을 하고자 하는 이용 동기가 여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다. 

자기통제력은 우울 다음으로 남학생들에게 영향력 있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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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스마

트폰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7,8,23]. 스마트폰은 간편하게 몸에 지닐 수 있고,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큰 통제권이 있는데, 본 연구결과

에서 남학생의 자기통제력이 여학생보다 낮은 것으로 보아 스

마트폰에 중독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 속에 있는 남학생에게 

가능한 대안들을 고려하고 계획할 수 있는 문제해결 방식을 교

육하거나,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 스스로 조절하고 충동을 억

제 시킬 수 있는 자기통제력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병행

되어야 할 것이다.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교사의 통제는 남학생들에게 상대적

으로 자기통제력 다음으로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 사용에 대한 교사의 통제가 심

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경향이 높게 나타난

다는 연구결과와[19]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교사의 통제와 스

마트폰 중독수준 간의 관계를 본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8]. 하지만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3년 청소

년 매체이용 실태조사’에 의하면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제한

을 위해 스마트폰 수거하거나 수업시간 사용 적발 시 제제의 

방법과 같은 교사의 감독과 통제에 있어 청소년의 66.9%가 찬

성을 표했다고 나타났다[5]. 이러한 결과는 자기조절력과 통제

력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청소년 스스로가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 교사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

며, 여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자기통제력이 낮은 남학생들에

게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교사의 통제는 스마트폰 중독이 낮

아지는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 사용에 대

한 교사의 통제가 성별에 따라 중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보다 많은 연구가 진행 될 

필요가 있다.

가족요인인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단순 상관관계에서는 부

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중회기분석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상대적으로 다른 요인들

에 비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문제형일수록 스

마트폰 중독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

았다[4,8]. 또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부모의 통제도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요인이 남학

생과 여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해 볼 수 있다. 먼저 청

소년기의 특성을 들 수가 있다. 청소년기에 접어든 중학생들은 

신체적 성숙이 이루어짐에 따라 부모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 하

며, 자기의 판단에 의해 독립적으로 행동하려는 성향이 강해 

부모와의 갈등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4,5]. 이러한 

중학생의 특징이 부모-자녀간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어 남녀중

학생들에게 적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후속연구

를 통해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부모의 

통제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

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본 연구를 통해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이 남녀 성차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성별에 

따른 차이와 개인요인, 가족요인, 학교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임의표집에 의해 표출된 서울 지역의 중학

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중학생 전반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추후 무작위 표집에 의한 반복연구를 통해 중학생의 성별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

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요인을 다양한 시각으로 보

고 그 영향력을 확인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개인요인 중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이용 동기인 과시와 유행이 남학생과 여

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었

으므로 가정과 학교에서는 이러한 중학생의 특성을 이해하여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도록 지도하

고, 따뜻한 관심과 배려, 사랑으로 중학생들의 정신적 건강을 

돕고, 건전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 및 다양한 상담프로 그램의 

개발 등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유행에 민감하고 유행을 따르

며 이를 과시함으로써 자신을 나타내어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중학생들의 특징을 이해하고, 유행과 과시보다는 자신의 내적

인 아름다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담과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함을 시사한다.

결 론

본 연구는 남녀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를 확인하고, 

개인요인, 가족요인, 학교요인이 남녀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

독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확인함으로써,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과 지역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프

로그램 개발과 간호중재 방안 모색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남학생의 경우 스트레스, 과시 및 유행의 스마트폰 

이용 동기, 자기통제력, 우울,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교사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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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쳤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스트

레스, 과시 및 유행의 스마트폰 이용 동기가 영향을 미쳐 남녀 

중학생 간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었

다. 그러므로 향후 중학생 대상의 스마트폰 중독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간호중재 개발을 위해서는 성차에 따른 요인들이 고

려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무작위 표집에 의해 중학생뿐 아니라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으로 대상자의 확대와 지역을 확대하여 성별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 특성과 중독과 관련 요인을 파악하는 반복 연구가 필요하

다. 둘째, 스마트폰 중독군으로 분류된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

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확인된 이외의 가족요인과 학교요인을 세분화 하

여 남녀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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